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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위치 : 세종특별자치 6-4                        
생활권 B7구역
대지면적 : 401.1m²
건축면적 : 201.8m²
건폐율 : 49%
연면적 : 301.2m²
용적률 : 69%
규모 : 지상 2층

Prologue
공유마당을 통해 저마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을 한다. 
합주실을 무대, 
공유마당을 관객석으로 
우리를 위한 스테이지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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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중첩, 관입>

<벽체 및 
면적으로 변형>

<ㅁ모양 중정을 
[-]자 매스가 
통과하여 생기는 
매스의 변형>

Space Program

 세종특별자치도는 수도의 행정업무의 
역할 분배로 이루어진 계획도시이다.  
도로,고속철,공항이 근처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6-4생활권은 커뮤니티 특화지역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가 한블럭에 
위치한다. 
대로변 위의 연결도로가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직통으로 연결된다. 
 공동주택 택지계발로 벽을 허물고 
이웃간 소통할 수 있도록 조성된 
환경이다.
 판교등의 사례로 지역내 유대감 형성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보완하였으며, 
세종시의 가치상승이 기대된다.

 음악가 부부인 클라이언트의 의뢰로 설계가 시작되었다. 
가족 구성원은 바이올린연주가 남편(47), 비올라 연주가 
아내(43), 초등학생 딸(8), 3명으로 구성된다. 
 아내는 요리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취미 활동을 위해 
아일랜드가 넓은 것을 희망한다.
 부부는 레슨실, 지인초대시 넓은 합주실, 재능기부로 마을 
주민을 위해 연주회를 열 수 있는 가변적인 넓은 합주실을 

<음악적 공간>
선율적 건물내 외부 공간, 중정의 폐쇄성과 공유마당의 
연결성의 타협, 2층 벽들이 만드는 인공 구조물 공간과 
중정의 시너지. 마치 안도 다다오의 오사카에 있는 난바 
파크스가 떠오르기도 하고, 빛의 교회 진입구의 문까지 
이어진 콘크리트 미로가 떠오르기도 한다. 막다른 공간에 
다다르면, 새로운 공간이 이어지는 그러한 악장과 같은 
느낌이다.


